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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주관적 안녕:

성별에 따라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이민아**

초 록

이 연구는 여성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상정

하고 성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주관적 안녕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18세 이상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수집한 2016년 한국종합사회조사 자료를 분석하

였다. 분석 결과, 성별에 따라 주관적 안녕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통제

하였을 때 여성이 남성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은 주관적 안녕을 가졌다. 이는 범죄피해

에 대한 두려움이 성별과 주관적 안녕 간의 관계에 억제효과를 갖는다는 점을 의미한다. 소벨

(sobel)검증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성별과 주관적 안녕의 관계에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간접효과를 갖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은 수준의 두려움을 갖고, 이것이 

주관적 안녕을 낮추었다. 그러나 주관적 안녕에 대한 성별과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간의 유의한 

상호작용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성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주관적 안녕 간의 관계를 차별

적 노출론(differential exposure)의 관점에서 설명할 필요가 있음을 뜻한다. 추가적으로 성별에 

따라 두려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검증해본 결과, 여성은 남성에 비해 높은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점과 성별과 연령 간 상호작용효과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여성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범죄피해

에 대한 두려움이 다소 감소하나 남성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두려움이 상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고연령층이 되어도 여성의 두려움이 남성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여성과 남성 간의 주관적 안녕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이라는 사실과 여성은 연령이 증가하

더라도 높은 수준의 두려움을 지속적으로 갖고 있음을 함의한다. 범죄에 대한 성별화된 두려움이 

제거된다면 여성의 주관적 안녕은 한층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회적 개입이 필요하다.

주제어 : 성차, 주관적 안녕,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억제효과, 차별적 노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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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지난 십년 간 한국사회에서 강력범죄(흉악) 중 살인과 강도는 계속적으로 감

소하였으나 유독 성폭력 범죄만 증가하였다. 대검찰청 범죄분석 보고서(2019)

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살인은 849건(인구 10만명당 1.6건), 강도는 841건

(인구 10만명당 1.6건) 발생하였으며 이는 지난 10년 동안 각각 41.3%, 

87.3% 감소한 수치이다. 반면, 2018년 기준 성폭력 범죄의 발생건수는 

32,104건(인구 10만명 당 61.9건)이었으며 이는 2009년에 비해 약 1.8배 증

가한 결과이다(대검찰청, 2019).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성폭력 범죄 피해자

의 절대 다수는 여성이다. 2018년에 일어난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87.58%(성

별미상 제외한 수치)가 여성이었으며 그 중 20대 여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

지한다1). 성폭력 범죄의 절대적인 발생건수가 훨씬 많다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전체 흉악 강력범죄의 피해자에는 압도적으로 여성이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은 여성의 삶의 질과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성폭력 범죄가 피해자의 정신건강과 이후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Dario & O’Neal, 2018; Leone & 

Carroll, 2016). 그런데 성폭력 범죄는 단지 피해자만이 아닌 피해 경험이 없

는 여성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성들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성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다른 범죄

에 대한 두려움까지 상승시키는, 즉 범죄 일반에 대한 두려움을 높인다

(Ferraro, 1996).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만성적 긴장(chronic strain)을 

일으켜 우울과 불안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Wallace, 2012) 삶에 대한 만족

도, 행복감 등의 주관적 안녕의 수준을 낮춘다(Alfaro-Beracoechea et al., 

2018; Lorenc et al., 2012).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성별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 즉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수준의 두려움을 갖는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만(박철현, 2014), 성

별과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정신건강이나 주관적 안녕에 어떠한 연관을 

갖는지 종합적으로 연구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여성들이 범죄피해에 대

한 두려움을 더 많이 갖는다면 이것이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 주관적 안녕의 

차이를 낳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관계는 차별적 노출론

(differential exposure theory)에 기반하여 설명될 수 있다. 차별적 노출론

1)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을 포함하는 강력범죄의 경

우 총 26,787건 중에서 신원 불상인 1,013건을 제외하고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가 3,160

건,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가 22,614건이었다.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주관적 안녕 183

은 생애과정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차별, 위험 등의 스트레스 유발요인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성별에 따라 상이한 노출정도는 

여성의 정신건강과 주관적 안녕에 부정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본다(Bird, 

1999; Bird & Rieker, 2008)2). 성별에 따라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달라

지고 이것이 주관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차별적 노출론과 달리 차별적 취약성론(differential vulnerability theo-

ry)은 여성이 남성보다 특정 스트레스 유발 요인을 더 자주, 많이 경험하기 때

문에 정신건강이나 안녕의 수준이 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특정 스트레스로 

인해 받는 부정적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Roxburgh, 

1996). 유사한 사건을 경험하더라도 그 사건이 얼마나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지는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특정 스트레스요인에 대해 여성과 

남성이 서로 다른 회복탄력성이나 정서적 반응을 보인다면 성별에 따라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 따르면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주관

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도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는 상호작용효과 검증

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이 연구는 성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주관적 안녕 간의 관

계를 종합적으로 탐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먼저, 성별과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주관적 안녕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통제하였을 

때 성별과 주관적 안녕 간의 관계가 변화하는지 분석한다. 또한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성별과 주관적 안녕 간에 간접효과를 갖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간접효과가 존재한다면 이는 성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주관적 안

녕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차별적 노출론이 더 적합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성별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둘 간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할 것이다. 첫 번째 분석초점과는 

달리 성별과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상호작

용효과가 있다면 이는 차별적 취약성론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두 가지 가능성

을 모두 검증하여 어떠한 접근이 더 타당한지 밝히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성별

에 따라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추가

적 분석을 시행할 것이다.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성

별과 연령 등의 효과를 검증하여 성별에 따른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맥락

2) 물론 여성 집단 내에서도 여성이 갖고 있는 사회적 지위와 조건에 따라 스트레스유발 요

인에 대한 노출정도는 달라질 수 있으며 이것이 여성 집단 내부의 건강, 삶의 질 격차를 

낳는 요인이 될 수 있다(Avison, Ali & Walters, 2007).



184 여성연구

을 탐구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성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주관적 안녕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은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에 기반 하여 느끼거나 경험하는 안녕(well-being)의 수준을 지칭하며 크

게 세 가지 요인으로 긍정정서(positive affect), 부정정서(negative affect)

와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를 포함한다(Diener & Ryan, 2009). 여기

서 긍정정서와 부정정서는 정서적 측면에서의 행복감(happiness)으로 개념화

될 수 있으며(Mroczek & Kolarz, 1998) 삶의 만족도는 인지적 측면을 의미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관적 안녕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주관적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에 초점을 맞췄고,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주

관적 안녕을 사용한다(Inglehart, 1990).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소득이나 취업 등의 경제적 상태, 결혼

상태, 교육수준 등의 사회경제적 배경요인이 주관적 안녕에 영향을 미친다

(Azizi et al., 2017; Jebb et al., 2020). 소득이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배

우자가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주관적 안녕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주관적 건강상태 등의 건강변인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George & Landerman, 1984; Kim et al., 2017; Ngamaba et 

al,, 2017).

그런데 다른 사회경제적 요인이나 건강상태에 비해 성별에 따른 주관적 안

녕의 차이는 명확하지 않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부정적인 정서와 낮은 삶의 

만족도를 갖는다고 보고되기도 하지만(Shmotkin 1990) 성별에 따라 행복감

이나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과도 존재한다(Diener & 

Ryan, 2009; Inglehart, 1990). 근래의 연구는 성별에 따른 주관적 안녕은 

사실상 나라마다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Meisenberg & Woodley, 

2015; Mencarini & Sironi, 2012; Tesch-Römer et al,, 2008). 각 사회 

마다 여성이 남성과 경험하는 삶의 조건과 자원의 격차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

이 주관적 안녕의 성별격차에 반영된다는 것이다. 나라별 차이를 탐구한 연구

들은 한 사회의 젠더불평등 정도가 성별에 따른 주관적 안녕의 차이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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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Mencarini & Sironi, 2012; Tesch-Römer et al., 

2008). 산업화된 서구에서 일반적으로 젠더불평등이 완화된 경우 성별에 따라 

행복이나 삶의 만족도 등의 주관적 안녕에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연구마다 차이는 있으나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높은 주관적 안녕수준을 갖거나 두 집단의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남학생의 주관적 행복이 높았고(김경미, 2020) 남학

생의 삶의 만족도가 여학생에 비해 높고 이 격차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박병선, 2019). 농촌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남성이 행

복이 더 높았음을 보여주었다(양순미, 2004). 성별 간 차이는 연령대에 따라 

달라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는데, 20-44세, 65세 이상의 집단에서는 성별에 따

른 삶의 만족도의 차이가 없었지만 45-64세의 집단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정순둘･성민현, 2012). 반면에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음을 보고한 연구도 있으며(이민아･송리라, 2014; 이병임･류

형선, 2011) 상대적으로 적은 수이긴 하지만 여성의 주관적 안녕이 남성에 비

해 더 높다는 것을 보고한 연구도 존재한다. 청년 여성의 행복도가 청년 남성 

보다 높았고(김지경, 2018) 여성노인의 행복이 남성노인에 비해 높게 나타났

다(박창제, 2020). 이렇게 주관적 안녕에 대한 일관되지 않는 연구결과는 성

별에 따라 주관적 안녕에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

과일 수 있다.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정도가 성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였을 때의 성별의 차이를 볼 필요가 있다.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개인의 건강과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

인으로 알려져 있다(Alfaro-Beracoechea et al., 2018; Lorenc et al., 

2012).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곧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이 안전하지 않다는, 

즉 자신도 범죄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심어주고 심리적 안정감을 해

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 어려운 것은 물론

이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일상생활에 만성적 긴장(chronic strain)을 일으

키고 정신건강, 행복, 삶에 대한 만족감을 낮춘다(Wallace, 2012). 더구나 범

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높으면 타인에 대한 불신을 높아지고 이는 사회통합

에 부정적이라는 점도 알려져 있다(Lorenc et al., 2012). 범죄나 무질서의 

위험이 높은 지역의 개인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 무력감을 느끼거나 타인을 잘 

믿지 못하게 되고 우울과 불안이 높아지기도 한다(Ross, 2011). 결국 범죄피

해에 대한 두려움은 개인의 정신건강과 주관적 안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사회자본, 사회통합의 수준도 낮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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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주관적 안녕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

하기 위해서는 먼저, 차별적 노출론을 바탕으로(Bird, 1999; Bird & Rieker, 

2008),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갖는 간접효과의 가능성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성별에 따라 두려움의 수준이 달라지고 이것이 주관적 안녕에 영향을 

미친다면 성별에 따른 주관적 안녕의 차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은 수준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에 노출되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더불어 차별적 

취약성접근에 의거하여(Roxburgh, 1996) 여성이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에 

더 취약하여 남성에 비해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편인데, 몇몇 연구가 두려움의 효과가 성별에 따라 다른지

를 분석한 바 있다.

한 연구는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여성의 주관적 안녕에는 영향을 미쳤

으나 남성에게는 유의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Sulemana, 2015). 이는 여

성이 남성보다 두려움에 더 심리적으로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함의

하고 차별적 취약성론을 뒷받침한다. 한국에서도 여성의 경우 주변안전이 행

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남성에게는 유의하지 않았다(서봉언･김경식, 

2016). 여성에게 두려움이 남성보다 더 치명적 요인일 수 있다는 점, 즉 두려

움이 높은 경우 남성에 비해 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정신건강과 삶의 질을 낮추는 것은 사실이

나 성별에 따라 두려움의 영향에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도 있다(Stafford et 

al., 2007).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남성과 여성에게 같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성별에 따라 다른 효과를 갖는지에 대한 

연구가 축적될 필요가 있다.

2.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성차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 중의 하나가 성별이

다.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에 관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도시나 자신

의 동네에서 밤에 길을 걸을 때 안전함을 느끼는지 여부의 평가에 초점을 맞춰 

왔으며(Reid & Konrad, 2004) 여성의 범죄 일반에 대한 공포가 더 높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일관되게 보고된다(e.g., 박철현, 2014). 즉, 여성이 남성

에 비해 높은 수준의 두려움을 갖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범죄피해-두려움

의 역설(victimization-fear paradox)이라 지칭하기도 하는데, 이는 실제 피

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두려움을 느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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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말한다(장안식 외, 2011). 여성이 남성보다 범죄피해자가 될 확률이 낮

음에도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더 많이 느낀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는 자칫 여성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비합리적이거나 터무니없는 것으로 

보인다.

범죄피해-두려움의 역설(victimization-fear paradox)을 지지하는 사람

들은 한국에서도 범죄는 남성이 더 많이 당하는 데도 여성이 더 큰 두려움을 

느낀다고 한다. 이는 강력범죄 중 흉악범죄와 폭력범죄를 모두 포함해서 본다

면 일견 맞는 말로 보인다. 2018년에 일어난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을 포함

하는 흉악범죄의 경우 여성피해자의 비율은 87.6%이다. 그런데 폭행, 상해, 

협박, 공갈 등을 포함하는 폭력범죄를 보면, 여성피해자는 전체의 33.1%이다. 

두 가지 유형의 범죄를 모두 합치면 여성피해자의 비율은 39.7%가 된다. 그러

나 흉악범죄와 폭력범죄는 그 심각성과 파급력이 다르고, 폭력범죄는 가해자

와 피해자가 모두 남성이며, 가해자가 동시에 피해자인 경우가 많지만(박형민 

외, 2010), 흉악범죄, 특히 성폭력의 피해자는 주로 여성이며 가해는 남성에 

의해 이뤄진다. 흉악범죄와 폭력범죄의 성격과 맥락이 다르다는 사실을 고려

해야 한다.

사실상 여성들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과 관계가 

깊다. 성폭력 범죄는 다른 유형의 범죄와 비교해도 매우 심각한 주요범죄

(master offense)이며 여성과 남성 피해자 모두에게 치명적이다(Dario & 

O’Neal, 2018). 성폭력 피해자 중 절대 다수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느

끼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매우 클 수밖에 없고 이러한 두려움은 범죄 

일반에 대한 두려움으로 확장된다. 성폭력의 그림자 가설(the shadow of 

sexual assault hypothesis)로도 불리는 이 현상은 여성들이 범죄에 대한 높

은 두려움을 갖는 이유가 성폭력 피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임을 의미한다

(Ferraro, 1996). 한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범죄의 유형별로 두려

움을 조사해본 결과 성폭력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대학생은 다른 범죄 

유형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느끼는 경향이 있으며, 성폭력 피해에 대한 두려움

이 통제되면 다른 유형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는 성별차이가 사라지거나 약

해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박철현, 2014). 여성과 남성 간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차이는 사실상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성폭력

에 대한 두려움은 다른 범죄에 대한 공포에까지 그림자(shadow)를 드리운다

(김은영, 2012).

성별과 더불어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으로 연령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연령에 따라 변화하고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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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연령과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관계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두려움이 증가하는 정의 관계

로 알려져 있다(Collins, 2016; Ferraro & LaGrange, 1992; Greve, 1998).

이러한 관계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취약성(vulnerability)

이 증가하여 발생하는 일로 설명된다(Killias, 1990). 그러나 성별의 효과에 

비해서 범죄피해에 두려움에 대한 연령효과는 연구마다 다소 다르다. 국외의 

선행연구는 연령의 효과가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일반적인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연령과 두려움 간의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만, 응답자에게 특정한 

범죄를 적시해서 묻는 경우에는 효과가 명확하지 않았다(Ferraro & 

LaGrange, 1992; Greve, 1998; Jeffords, 1983). 무엇보다도, 연령의 효과

는 성별에 따라 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령의 단독 효과만을 분석해서는 

정확한 효과가 드러나지 않는다. 남성의 경우에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범죄피

해에 대한 두려움이 상승하였으나 여성에는 연령효과가 없었다는 연구나

(Schafer, et al., 2006)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젊은 여성에게 가장 크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는(Kury et al., 2001) 연령효과가 성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함의한다.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성폭력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낮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두려움이 낮

아진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박철현, 2014). 그러나 이 연구는 청년층만을 대

상으로 하였다는 한계를 지닌다. 범죄유형별 두려움을 살펴본 연구에 의하면, 

강도, 절도, 폭행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여성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

지만 남성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두려움이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

나 실질적으로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장안식 외, 2011). 

반면, 성폭력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여성과 남성 모두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

하였다(장안식 외, 2011). 이와 일관되는 결과로 여성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한다는 것이 보고되었다(박순진, 2012). 이러한 결

과는 청년 여성이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높은 집단이며 이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함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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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2016년도 한국종합사회조사(Korean General 

Social Survey, 이하 KGSS)이다. KGSS는 전국의 가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2003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시행된 조사이며, 

2015년에 조사가 중단되었으나 2016년과 2018년에 다시 수행되었다(김지범 

외, 2017). 표본은 다단계 지역 확률 표집(multistage area probability 

sampling)방법에 의거하여 추출되었다. 조사대상자는 표집된 가구에서 만 18

세 이상의 가구원 중 태어난 해에 관계없이 조사시점으로부터 가장 가깝게 생

일을 지낸 가구원이 최종 면접대상자가 된다. KGSS는 한국 인구에 일반화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자료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분석자료로 활용된 2016

년도 KGSS는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주관적 안녕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본 연구에 적합한 자료이다.

2. 변수

1) 종속변수: 주관적 안녕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느끼는 행복감

(주관적 행복감)이나 자신의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삶의 만족도)를 묻

는 방식으로 측정된다. 주관적 안녕이란 개인이 삶을 어떻게 인지하고 판단하

는지, 자신의 삶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를 통해 정의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Easterlin, 1974). 주관적 안녕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합성측정

(composite measure)방식이 활용되기도 하지만(e.g, Azizi et al., 2017) 

단일 문항으로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방식이 가장 널리 쓰이는 측

정방식이라 할 수 있다(e.g., Easterlin, 1974; Ryan & Dziurawiec, 2001; 

Veenhoven, 1991).

이에 따라 주관적 안녕은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 문항을 활용하여 측정하였

다. 행복감은 “귀하의 요즘 생활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얼마나 행복 또는 불

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이며 “매우 행복(1)”에서 “매우 불행(5)”의 

응답범주를 갖고 있었다. 삶의 만족도는 “모든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요즘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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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생활 전반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 또는 불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

우 만족(1)”에서 “매우 불행(5)”의 응답범주를 갖고 있었다. 최종적으로는 두 

변수를 역코딩하고 평균을 계산하여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값이 높을수록 

안녕감이 높은 상태를 의미한다.

2) 독립변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특정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범죄 일반에 대

한 두려움을 묻는 방식으로 측정되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범죄의 

두려움에 관한 연구는 사람들이 도시나 자신의 동네에서 밤에 길을 걸을 때 

안전함을 느끼는지 여부의 평가에 일차적으로 초점을 맞춰 왔다(Reid & 

Konrad, 2004). 이러한 맥락에서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귀하가 밤중에 

동네에서 혼자 걷게 될 경우 범죄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라는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응답범주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0)”에

서 “가능성이 매우 높다(10)”까지의 범위를 갖는다.

성별은 여성이 1값을 갖는 이분변수이며 연령은 연속변수이다. 이 외에도 

가구소득, 교육수준, 결혼상태 및 주관적 건강상태를 통제하였다. 가구소득의 

경우는 4분위로 구분하여 각각을 이분변수로 측정하였다. 가구소득에 대한 무

응답이 8%정도 있어 이 경우는 표본수의 탈락으로 인한 정보의 누락을 피하

기 위해 무응답의 경우 독립적인 이분변수로 만들어 분석에 투입하였다. 무응

답을 이분변수화하여 분석에 투입하는 것은 무응답 대체의 방법 중 하나로 표

본수를 잃지 않고 통계적 검정력(statistical power)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다(Fox-Wasylyshyn & El-Masri, 2005). 분석모형에서는 1분위 

가구소득에 해당하는 응답자를 준거집단으로 설정하였다. 교육수준은 고등학

교 미만, 고졸, 대학이상의 세 집단으로 나누어 고등학교 미만을 준거집단으로 

설정하였으며 결혼상태의 경우도 유배우자(동거포함), 사별, 이혼 혹은 별거, 

결혼한적 없음이라는 네 집단으로 나누고 유배우자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설정

하였다. 마지막으로 주관적 건강상태는 응답자 자신의 건강에 대한 판단으로 

“매우 안좋다(1)”에서 “매우 좋다(5)”의 범주를 가지는 변수이다. 주관적 건강

상태가 주관적 안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George & Landerman, 

1984; Kim et al., 2017) 주관적 건강상태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주요 독립변

수가 유의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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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방법

주요 분석방법은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과 간접효과 분석을 

위한 소벨(sobel)검증법이다. 먼저, 회귀분석은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성별과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네 가지의 모형을 위계적 방

식으로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모형 1에서는 성별과 주관적 안녕의 관계만을 

분석하고 모형 2에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추가하여 성별과 주관적 안녕 

간의 관계가 변화하는지 확인하였다. 모형 3에는 연령, 가구소득 등의 변수를 

추가하여 주요 독립변수의 효과가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모형 

4에서는 성별과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간의 상호작용변수를 투입하여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성별에 따라 다른 효과를 갖는지 검증하였다.

두 번째로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성별과 주관적 안녕 간에 간접효과를 

갖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소벨(Sobel) 검증법을 사용하였다(Baron & Kenny, 

1986). 소벨 검증법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에 특정변수가 간접효과

를 갖는지 검증하는데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으로(e.g. Salwen et al., 

2014), z값을 산출하여 검증하게 되며 공식은 다음과 같다.

 
 





위의 공식에서 a과 b는 각각 주관적 안녕에 대한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비표준화 계수 및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성별의 비표준화 계수이며 

SE는 각각의 표준오차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종속

변수로 설정한 회귀분석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주관적 안녕에 대한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비표준화 계수 및 표준오차는 모든 독립변수가 통제된 

최종모형의 결과를 이용하였으며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종속변수로 설정

한 회귀분석의 경우도 성별, 연령, 결혼상태, 주관적 건강상태 등의 배경변수

를 모두 통제하였다.

마지막으로는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성별과 연령에 따라 어떻게 형성되

는지 확인하기 위해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

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였다. 모형 1에서는 성별, 연령 및 가구소득 등의 변수를 

독립변수로 포함하였고 모형 2에서는 성별과 연령 간의 상호작용 변수를 추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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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결과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과 성별에 따른 차이

<표 1>은 분석에 포함된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여주는 기초통계와 성별

에 따라 평균 혹은 분포가 다른지를 t 검정 및 카이스퀘어( ) 검정을 이용하

여 비교한 이변량 분석결과이다. 가구소득, 교육수준, 결혼상태의 경우 각 주

별범 비율을 제시하였으나 통계적 검증은 원변수를 이용하여 카이스퀘어 검정

을 수행하였다. 먼저, 주관적 안녕의 전체 평균은 3.434로 나타났으며 성별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경우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남성의 평균은 3.103, 여성의 평균은 4.943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은 수준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다른 

통제변수의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해 평균연령이 높았고 주관적 건강평가의 

경우는 남성의 평균이 여성보다 높았다. 가구소득, 교육수준과 결혼상태의 경

우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성별에 따라 분포가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 성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주관적 안녕

<표 2>는 성별과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다중회귀분석결과이다. 위계적 방식으로 변수를 투입하면서 성별, 범

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주관적 안녕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분석하고자 하

였다. 먼저 모형 1의 결과를 보면 성별은 주관적 안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표 1>의 이변량 분석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성별변수

는 모형2에서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통제하였을 때 유의하게 전환되었고 

여성이 남성보다 주관적 안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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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과 성별에 따른 이변량 비교분석

　 전체(N=1052) 남성 (N=475) 여성 (N=577) t/

검정평균/비율 표준편차 평균/비율 표준편차 평균/비율 표준편차

주관적 안녕 3.434 0.819 3.408 0.833 3.455 0.807 

성별(여성=1) 0.548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4.113 2.791 3.103 2.381 4.943 2.831 ***

연령 49.587 18.600 47.404 18.100 51.383 18.829 ***

가구소득 **

  1분위 0.239 0.198 0.272 

  2분위 0.234 0.282 0.194 

  3분위 0.217 0.221 0.213 

  4분위 0.227 0.236 0.220 

  무응답 0.084 0.063 0.101 

교육수준 ***

  고등학교 미만 0.488 0.423 0.542 

  고등학교 0.108 0.099 0.116 

  대학이상 0.403 0.478 0.342 

결혼상태 ***

  유배우자 0.587 0.594 0.582 

  사별 0.117 0.038 0.182 ***

  이혼/별거 0.046 0.044 0.047 

  결혼한적 없음 0.250 0.324 0.189 

주관적 건강평가 3.475 1.209 3.667 1.143 3.317 1.240 ***

+p<0.1, *p<0.05, **p<0.01, ***p<0.001

주: 각 변수의 표본수는 무응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분변수의 경우 표준편차를 표시하지 않음.

이는 성별과 주관적 안녕 간의 관계가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억제효과

(suppression effect)로 인해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이 모형에 투입되면서 성별과 주관적 안녕 간의 유의한 관계가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다3).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여성의 주관적 안녕이 억압되었

3) 억제효과와 매개효과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에 제3의 변인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검증한다는 점에서 통계적 유사성을 갖는 것이 사실이나 이 둘은 개념적으로 

구분될 필요가 있다(MacKinnon et al., 2000). 억제효과는 제3의 변수를 통제하였을 

때 종속변수에 대한 기존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증가하는 경우, 즉 독립변수의 계수가 증

가하거나 유의성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제3의 변수를 통제함으로써 독립변수

의 예측타당도를 높이는 결과를 낳게 된다(MacKinnon et al., 2000). 반면, 매개효과

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제3의 변수를 통제하였을 

때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제3의 변수가 포함되기 전의 모형에 비해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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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의미한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은 수준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이것이 주관적 안녕을 감소시켰으며,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통제함

으로써 오히려 여성이 남성에 비해 주관적 안녕이 높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표 2> 성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주관적 안녕의 관계

적으로 감소하거나 유의성이 감소 혹은 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Baron & Kenny, 

1986). 억제효과와 매개효과 모두 제3의 변수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간접효과를 

가진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각 효과의 맥락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성별(여성=1) 0.047 0.133* 0.202 *** 0.243** 

(0.051) (0.053) (0.050) (0.085)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0.045*** -0.035*** -0.028* 

(0.010) (0.009) (0.014)

연령 -1.88E-04 -2.23E-04

(0.002) (0.002)

연령^2 2.18E-04* 2.17E-04*

(8.55E-5) (8.55E-5)

가구소득 (준거집단=1분위)

  2분위 0.137+ 0.137+ 

(0.073) (0.073)

  3분위 0.025 0.025 

(0.079) (0.079)

  4분위 0.259** 0.258** 

(0.080) (0.080)

  가구소득 무응답 0.125 0.124 

(0.095) (0.095)

교육수준(준거집단=고등학교 미만)

  고등학교 -0.089 -0.091 

(0.085) (0.085)

  대학이상 0.121+ 0.119+ 

(0.062) (0.062)

결혼상태 (준거집단=유배우자)

  사별 -0.068 -0.068 

(0.088) (0.088)

  이혼/별거 -0.372** -0.373** 

(0.112) (0.112)

  결혼한적 없음 -0.260**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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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1, *p<0.05, **p<0.01, ***p<0.001

[그림 1]은 억제효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성별, 범죄피해에 대

한 두려움과 주관적 안녕 간의 관계도이다.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통제하

였을 때 성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주관적 안녕 간의 좀 더 분명한 관계

가 드러났으며 이것이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갖는 억제효과를 말해준다. 

[그림 1]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별과 주관적 안녕 간에는 정의 관계, 즉 여성

이 남성보다 주관적 안녕이 더 높지만, 이러한 관계는 성별이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경유하여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관계의 부적 영향으로 인해 유의성

이 드러나지 않고 무효화되었던 판단할 수 있다. 이는 억제효과에 대한 판단기

준에 부합한다(MacKinnon et al., 2000).

여성 주관적 안녕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

+ -

[그림 1] 성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주관적 안녕 간의 관계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억제효과

<표 2>의 모형 3의 결과는 성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효과가 사회인

구학적 배경 변수 및 주관적 건강상태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유의하게 유지된

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회인구학적 배경 변수 중에서는 연령, 가구소득 중 4분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0.084) (0.084)

주관적 건강평가 0.251*** 0.252*** 

(0.021) (0.021)

상호작용

성별*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0.011 

(0.018)

상수 3.408*** 3.546*** 2.459*** 2.437*** 

(0.038) (0.048) (0.105) (0.111)

표본수 1046 1045 1044 1044

F 0.85 11.95*** 20.23*** 18.90***

R2 0.001 0.022 0.216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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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결혼상태 중 이혼 혹은 별거, 결혼한적 없음이 5% 수준이상으로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 연령은 주관적 안녕과 비선형 관계를 가졌다. 분석결과에 따르

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주관적 안녕은 감소하나 일정 연령 후에는 다시 상승했

다4). 가구소득 중 4분위에 속하는 사람은 1분위에 속하는 사람에 비해 주관적 

안녕이 높았다. 결혼상태의 경우, 이혼이나 별거, 결혼한적 없는 응답자가 유

배우자 상태의 응답자에 비해 주관적 안녕이 낮았다. 주관적 건강평가의 경우

는 값이 올라갈수록 주관적 안녕도 상승하는 관계를 나타냈다.

모형4는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성별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

인하기 위해 상호작용변수를 투입한 결과이다. 성별과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

움 간에는 유의한 상호작용이 없었다. 이는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두려움의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높아질수록 주관적 안녕은 낮아진다.

<표 3>의 결과는 성별과 주관적 안녕 간의 관계에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이 간접효과를 갖는지 소벨(sobel)검정법을 통해 확인한 결과이다. <표 3>에 

정리되어 있듯이,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성

별과 주관적 안녕 간의 관계에 간접효과를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이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남성보다 높고, 이것이 주관적 안녕을 감소시켰다.

<표 3>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간접효과, 소벨(sobel)검증

　 z 값

성별 →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 주관적 안녕 -3.773***

***p<0.001

3. 성별, 연령과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표 4>는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성별에 따라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모형1에는 사회인구학

적 배경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성별변수의 효과를 검증하였고 모형2에서는 

연령과 성별 간 상호작용변수를 투입하였다5). 분석결과에 따르면, 예상대로 

4) 연령변수는 다중공선성 방지를 위해 평균중심화하였다.

5) 예비분석에서 연령과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간에는 유의한 비선형 관계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분석모형에 연령제곱변수를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연령변수의 경

우도 평균중심화한 변수가 아닌 원변수를 투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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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은 범죄피해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연령의 경우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에 독립적인 효과는 없었다. 모형 2에 상호작용변수를 투입한 결과, 성

별과 연령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상호작용효과가 있음이 발견되었

다. 여성과 남성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연령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표 4> 성별, 연령과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관계, 다중회귀분석

　 모형 1 모형 2

상호작용

성별*연령 -0.023* 

(0.009)

성별(여성=1) 1.897*** 3.000*** 

(0.172) (0.481)

연령 0.004 0.016+ 

(0.008) (0.009)

가구소득 (준거집단=1분위)

  2분위 0.571* 0.562* 

(0.259) (0.258)

  3분위 0.449 0.457 

(0.278) (0.278)

  4분위 0.045 0.054 

(0.283) (0.283)

  가구소득 무응답 0.260 0.311 

(0.343) (0.343)

교육수준 (준거집단=고등학교 미만)

  고등학교 0.052 0.012 

(0.304) (0.304)

  대학이상 -0.138 -0.154 

(0.223) (0.222)

결혼상태 (준거집단=유배우자)

  사별 -0.290 -0.093 

(0.303) (0.312)

  이혼/별거 0.552 0.572 

(0.402) (0.401)

  결혼한적 없음 0.577* 0.639* 

(0.266) (0.267)

주관적 건강평가 -0.145+ -0.151* 

(0.077) (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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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1, *p<0.05, **p<0.01, ***p<0.001

[그림 2] 성별과 연령에 따른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그림 2]는 연령에 따라 여성과 남성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준다. Y축은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며, <표 4>의 모형2

의 결과에서 상수, 연령, 성별, 성별과 연령의 상호작용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

수에는 0값을 갖는 것으로 전제한 후 계산한 예측치이다. [그림 1]을 살펴보

면, 여성과 남성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여성은 연령이 상승할수록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다소 감소하

는데 반해, 남성은 연령이 상승할수록 두려움도 상승하였다. 남성의 경우 연령

이 증가할수록 신체적 취약성을 느끼면서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여성의 경우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젊은 연령대일수

록 높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여성은 고령연층이라 하더라도 남성에 비해 높은 수준의 두려움을 갖고 있

었다.

　 모형 1 모형 2

상수 3.042*** 2.475*** 

(0.639) (0.678)

표본수 1044 1044

F 12.09*** 11.68***

R2 0.1233 0.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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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분석결과는 성별과 주관적 안녕 간의 관계에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억

제효과 및 간접효과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성별과 주관적 안녕 간의 관계

는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통제하였을 때 유의하게 변환, 계수의 크기가 

커졌고 이는 성별에 따른 주관적 안녕의 차이를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억

제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은 수준의 범죄피해

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이것이 주관적 안녕을 감소시켰으며,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통제하였을 때 오히려 여성이 남성에 비해 주관적 안녕이 높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시행한 소벨(sobel) 검증에서도 성별과 주관적 

안녕 간의 관계를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간접

효과를 갖고 있음이 드러났다.

그러나 성별과 두려움 간의 상호작용효과는 없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여

성과 남성이 같은 수준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경우 두 집단 간 주

관적 안녕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주관적 안녕에 유사한 수준의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는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정신건강과 삶의 질을 낮추지만 성별

에 따라 다른 차이는 없음을 보여준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Stafford 

et al., 2007).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남성과 여성 모두의 주관적 안녕에 

부정적이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주관적 안녕을 해치는 요인인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

움의 효과가 차별적 취약성 접근이 아닌 차별적 노출론에 의해 설명된다는 사

실을 의미한다.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여성에게만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즉,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경우는 성별에 따른 차별적 취약성 접근이 타당

하지 않았다. 차별적 노출론은 생애과정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차별, 위험 

등의 스트레스 유발요인에 더 노출되고 이것이 여성의 정신건강과 주관적 안

녕을 해칠 수 있다고 본다(Bird, 1999; Bird & Rieker, 2008). 본 연구의 결

과는 성별에 따라 두려움의 수준이 다르게 형성되고 이것이 주관적 안녕을 저

해하는 요인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또한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가진 

억제효과는 여성이 갖는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줄일 수 있다면 여

성의 주관적 안녕이 더 높아질 수 있음을 함의한다. 여성들이 왜 더 두려움을 

느낄 수 밖에 없는지, 어떻게 두려움을 줄일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

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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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

시해본 결과, 여성이 남성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은 수준의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연령과 성별 간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해보았을 때, 여성의 두려움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다소 

감소하지만 남성의 두려움은 반대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는 점이다. 여성의 경우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젊은 여성들에게서 더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말하며 이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기인하였

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남성의 경우는 나이가 들어 신체적 취약성이 증가하면

서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더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연령층이 되어도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수준의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이는 

비록 횡단면 조사결과이긴 하지만 여성은 일생 동안 남성에 비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음을 함의한다. 범죄피해에 대

한 두려움이 만성적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임을 생각해볼 때 여성이 경험

해야 하는 일상화된 두려움이 여성의 삶의 질과 정신건강을 해치는 불평등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성의 안전을 해치는 성폭력 범죄의 증가는 여성에게 범죄 일반에 대한 두

려움을 갖게 만든다. 젊은 여성일수록 두려움이 가장 높다는 분석결과는 이를 

뒷받침한다. 물론 여성들의 두려움에 실제로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만이 영향

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젠더 사회화(gender socialization)과정을 통해 성별

화된 두려움이 발생한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Rader & Haynes, 

2011). 사회화 과정에서 여성은 신체적으로 취약한 존재가 되고 특히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을 배운다. 성별화된 두려움

(Gendered fear of crime)이 마음 속 깊이 새겨지게 되는 것이다. 범죄피해

에 대한 두려움은 여성에게 일상적 두려움이 되고 스스로를 위축시키는 결과

를 낳는다는 점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권인숙･이건정. 2013). 두려움이 만성

적 긴장을 발생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통제와 규율의 효과를 낳는

다는 것이 지적되어 왔다(권인숙･이화연, 2011).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사회적 발생과 여성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전개될 필요가 있다.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킬 때 여성의 주관적 

안녕과 삶의 질은 더 향상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연구의 한계에 대해 논의하자고 한다. 첫째, 횡단면 자

료를 분석한 결과로 주요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보장하기 어렵다. 주관적 

안녕의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더 높게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종단자료를 이용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본 연구에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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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된 자료보다 최근의 자료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8년도

까지 수집된 <한국종합사회조사> 중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주관적 안녕이 

모두 측정된 조사자료인 2016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그러나 범죄피해에 대

한 두려움은 특정 사건의 발생이나 사회적 변화에 따라 변동할 수 있으므로 

최근 자료를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 발견된 결과와 비교하여 변화한 점이 있는

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보편적으로 쓰

이는 측정방식이긴 하나 구체적인 범죄유형에 따른 두려움에 대해 측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성폭력 범죄를 특정하여 두려움을 측정할 경우 여

성과 남성의 차이가 더 크게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범죄 유형을 특정하여 두

려움을 측정하고 이것이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성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주관

적 안녕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고, 주관적 안녕에 나타나는 성차를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서는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범죄피해에 대한 높은 두려움은 주관적 안녕을 해치며 문제

는 여성이 더 높은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점이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은 

수준의 두려움을 갖게 되는 현실에 대한 실질적 개입과 사회적 환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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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ender Differences in Fear of Crime and 

Subjective Well-being

Min-Ah Lee*

This study aimed to examine associations among gender, fear of crime 

and subjective well-being using an integrative approach. The data were 

drawn from the 2016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Multiple regression models and sobel tests were 

conducted. The findings showe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gender and subjective well-being, but it became significant after 

controlling for fear of crime, which means that there was a suppression 

effect. In the model including fear of crime as a covariate, women had a 

higher level of subjective well-being than men. A sobel test proved that 

fear of crime had a significant indirect effect between gender and 

subjective well-being. In addition,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on fear of 

crime showed that women had a higher level of fear of crime than men, 

and there was a significant interaction between gender and age. In the 

findings, women’s fear of crime slightly decreased as age increased while 

men’s fear of crime increased as age increased. Nevertheless, women’s fear 

of crime was higher than men across all ages. The findings suggest that 

fear of crime is an important factor shaping the subjective well-being of 

women. Lowering women’s fear of crime by decreasing sexual crime 

against women should be needed for better quality of life for women.

Keywords : Gender gap, subjective well-being, fear of crime, 

suppression effect, differential exp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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